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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위지 육오는 황상 원길(黃裳 元吉)이라 했다. 즉 누런 치

마를 입으면 길하다. 누렇다는 것은 곤땅이고 치마 상(裳)은

곤괘 음괘의 아래 옷이다. 건괘 양괘의 웃옷은 윗저고리다. 이

효는 오효의 군위(君位)이고 외괘에 있으니 본래 상의(上衣)

쪽을 취해야 하지만 곤괘는 신하의 도(道)요 처(妻)의 도이

기 때문에 하의(下衣)의 치마를 취한 것이다. 즉 오효는 왕,

황제의 자리지만 음효이니 황후나 여황제 또는 왕을 보좌하

거나 섭정하는 사람의 자리인 것이다. 문왕의 아들 중 둘째 아

들이 무왕(武王)이고 넷째아들이 주공(周公)이다. 무왕은 은

나라 마지막인 주왕(紂)을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웠고 그

아들 성왕(成王)이 뒤를 이었다. 성왕이 나이가 어려 숙부인

주공이 섭정을 했다. 주공은 조카이지만 군주인 성왕의 권위

를 넘지 않기 위해 황제의 옷 중에서 아래치마만 입었다. 여기

서 유래된 효사가 바로 황상 원길이다. 그러니까 주공처럼 신

하된 자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비록 나이어린 조카인 황제

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제2인자로서 자리를 잘 지키면 크게

길하다는 의미다.

곤괘의 육오의 때에는 아래의 직

위에 있는 자가 중도를 지키면서 윗

사람을 잘 모시면 제2인자로서 부

귀영화를 누린다는 의미다. 즉 이

이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

의 상황에 만족해야 하고 신하의 도

리를 넘지 않아야 크게 길하며 분수에 넘치는 일을 손대면 실

패한다. 치마를 입는 것은 자신을 낮춰 숨기는 것에 해당하고

자기를 노출시켜 화(禍)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고리를 입는

것이다. 저고리까지 입으면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황

제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가 된다.

육오가 변하면 수지비(水地比)괘가 되니 자신의 의견을 내

세워 주장하기 보다는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

들과 화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길하다.

소망·거래·사업 등에서 온건하게 지키는 것이 이익이 있고

나아가는 것보다 물러나 정도(正道)에 멈추고, 적극적, 급진

적으로 추진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손대면 실패한다. 출

산은 곤(坤) 어미 배안에 일양(一陽)을 두는 상이나 태중에

태아가 있어야 할 2, 3효의 위치가 아니고 5효에 올라와 있어

역아(逆兒)일 수가 있다. 혼담·이전·여행은 평안하고 가출인

·분실물은 변감(變坎)으로 찾기 어렵다. 병점은 변괘 감수가

피, 독으로 5효 인체의 가슴에 해당하니 가슴의 병, 객혈 등의

증상으로 보고 팔순괘에 해당하니 위험하다.

곤괘의 5효가 변하면 특히 여자의 일에 길하다고 볼 수 있

는데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좋다. 즉 혼인도 재혼, 시험도 재시

(再試)는 가능하다. 그러나 남자가 곤괘를 얻는 경우에는 별

로 좋지 않고 해결이 안된다. 순음(純陰)괘에 양기(陽氣)가

없기 때문이다. [실점예]에서 어떤 남자가 외국대학원 입학

시험에 곤괘를 얻어 떨어졌고, 혼인에서 남자 사위감으로 삼

고자 할 경우 곤괘를 얻으면 별로다.

곤위지 상육은 용전우야 기혈현황(龍戰于野 其血玄黃)이

다. 즉 용들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음이 초효

에서 시작하여 육효까지 치고 올라

와 극에 도달했다. 상전(象傳)에서

는 기도궁야(其道窮也)라 하여 음

의 도가 극에 달해 지나쳤다고 한다.

곤괘의 상육의 때는 부인 천하로

인해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 서로

다투어 재물의 손실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감이 지나쳐 분수

외의 일을 추진해 크게 실패한다. 상육이 변해 상괘가 간산으

로 변해 산지박괘가 되니 소망·사업·거래·전업·이사·신축·

혼담 등 모든 일은 좋지 않다. 떨어져 다치거나 함정에 빠지고

분쟁이 일고 가출인은 빈괘(賓卦)를 보고 후회하고 돌아올

수 있으며 분실물은 찾기 힘들고 병점에서는 무너지는 상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유난히 생리가 심하다.

모 인사의 신수 여하를 묻는 [실점예]에서 상육이 변해 곤

지박을 득괘하고 점고(占考)하기를 ‘평지에 일양(一陽)이

생겨 밖이 보이지 않도록 담당을 쌓아 쇠운(衰運)에 빠졌으

니 속히 담장을 철거하라’ 해 종전의 상태를 회복해 다시 번

성했다. 곤위지 용육(用六)의 효사는 이영정(利永貞) 즉 오

랫동안 곧고 바르면 이롭다고 했다. 육변서에서 육효가 모두

동(動)하면 곤지건(坤之乾)으로 곤괘가 건괘로 변하니 건위

천괘의 괘사(卦辭)인 원형이정(元亨利貞)으로 판단한다.

곤괘의 [실점예]로서

실종된 자손을 찾을 수 있

는지를 문점하자 곤위지

육사가 동해 곤지예(坤之

豫)를 득괘하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변괴 뇌

지예(雷地豫)괘는 진뢰 장자(상괘)가 곤모의 어머니의 배에

서 솟아 나와서 곤모의 어미를 만나는 모자상봉의 상이다. 이

자손은 서북쪽 하천에 숨어 있다가 내일 묘시나 진시에 나타

나 찾게 된다’고 판단했다. 서북쪽 하천이라는 장소는 숨어있

는 은복(隱伏)괘에서는 음양이 반대되는 상을 취하는데 은복

괘는 곤토의 건토에 해당하고 건천은 서북쪽이고 큰 하천이

며 묘진시는 변괘 진뢰의 묘진시(卯辰時)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이를 오행역(五行易)으로 살펴보면 곤위지괘에 각 비신

(飛神)과 육친(六親)을 붙여보면 위의 표와 같은데 이 표 중

육효인 손효(孫爻)가 자손효로서 용신에 해당하고 이 용신효

가 동효인 4효 형효(兄爻)로부터 토생금(土生金)으로 생

(生)을 받고 있고 점한 월건 미토(未土)로부터 생부(生扶)를

받고 있으며 일진 신금(申金)을 대동하고 있으니 자손효가

길함을 알 수 있고 용신효인 유일(酉日)이 내일이니 내일이

길한 날로서 유금(酉金)과 충합(沖合)하는 묘시나 진시에 찾

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븮홍몽선(洪夢鮮)븯

또 하나의 [실점예]로서 취직성

부의 문점을 받고 곤괘 2 ,4효가 동

해 곤지해(坤之解)를 득괘하고 다

음과 같이 점고했다. 육변서에서 두

개의 효가 동하면 아래 효를 참고로

해 위효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곤괘

육사에서 괄낭무구무예(括囊无咎无譽)라 했으니 구관(求

官)이 어려움을 알 수 있고 변괘가 뇌수해로서 해(解)는 해결

해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현재 어려운 일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결되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

는 일을 해체된다. 예컨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일을 그 고민이 해결되고 새로운 일

은 해체되니 안 되는 일이다. 이 경우 취

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희망의

성사여부로 그 희망은 해소되니 관직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

[동인선생의역경강좌]

뱛<37> 육십사괘해설 : 2. 곤위지(坤爲地)下

“황상원길(五),용전우야(六),이영정(用六)뷻
黃裳元吉 龍戰于野 利永貞

여름 향기 가득한 갤러리로 피서를 떠나볼까. 우리지역

산천의 여름 모습을 화폭 안에서 다룬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롯데갤러리는 여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30

일까지 ‘전라도의 여름’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송필용, 윤건혁, 이미경, 이현열, 장창홍, 조병

연, 허달용 등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미경, 이현열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이외 5명 작가들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작가들은 ‘전라도의 여름 풍경’을 주제로 회화·사진 등 2

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송필용 작가는 한여름 배롱나무 꽃이 절경인 담양 명옥

헌, 월출산의 산세와 영산강의 물결을 담았다.

사진 작품을 선보이는

윤건혁 작가는 해남의 붉

은 황토밭, 전라도의 들과

밭, 폐교를 담아낸다. 전라

도의 완만한 산과 들의 표

면으로부터 붉은 땅의 기

운을 드러냈다.

구멍가게 시리즈로 알려

진 이미경 작가는 해남, 강

진, 순천의 오래된 구멍가

게를 선보인다. 주광색 조

명이 옛스러운 해남 풍경,

빨간 우체통, 정겨운 강진

풍경 등을 화폭에 담아낸

다.

의재 허백련의 마지막

제자로, 남도 문인화의 정

취를 화폭에 담아 온 계산 장찬홍 화백은 무등산의 고즈넉

함을 표현했다.

이현열 작가는 고흥의 남열 해수욕장, 보성의 너른 경작

지, 해안가 언덕의 논밭, 낚시배 등 인간과 자연의 경계에

맞닿은 풍경을 전한다.

전라도의 진경을 주로 담아온 조병연 작가는 해남 땅끝

마을 바닷가 풍경과 강진 성전면 월하리의 여름 달밤을 그

렸다. 땅끝마을과 월하리의 사람들의 모습도 담아내고 있

다.

수묵화를 그리는 허달용 작가는 장마 끝의 담양 대숲과

식영정을 표현했다.

아울러 전시 연계 특별강좌로 남도의 문화인물인 수화

조방원 선생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고향 바다 그리워하며-김환기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

로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초빙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신안 안좌도 출신의 한국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수화 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며, 강의는 다음달 26일

오후 3시30분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열

린다.(전시 문의 062-221-1807)

/정겨울기자jwinter@kjdaily.com

시원한남도山川 븮화폭속피서븯
광주롯데갤러리,28일부터 븮전라도의여름븯展

7명 작가회화븡사진25점전시

내달26일김환기조명 강좌도

송필용作븮월출산과영산강븯

조병연作븮강진성전면월하리븯

광주향교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중학생을 대상

으로 무료 한문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내용은 기초한문(기초부수), 사자소학, 추구교육

등이며, 청소년 인성함양과 효제(孝悌) 충신을 실천하는

체험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금요일 매일 2시간씩(오전 9시10분-11시10분) 진행된

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교재는 무료로 배부하고 강의 수료 시에는 수료증도 발

급된다.(문의 062-672-7008) /정겨울기자jwinter@kjdaily.com

광주향교,여름방학무료한문교육뱚뱚31일부터초·중학생대상

지난해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라벨’편에서 재미있

는 해설로 큰 호응을 얻었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사

진>씨가 이번엔 ‘쇼팽’을 주제로 관객 앞에 선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소극장에

서 2017년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렉처콘서트 ‘피아

노의 신, 쇼팽’을 선보인다.

80여분간 쇼팽의 인생과 음악인생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

련한다. 쇼팽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함께 곡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날 무대에선 쇼팽의 고향 ‘폴

란드’, 쇼팽과 ‘바이엘’, 쇼팽과 ‘발

라드’ 등 세 가지 테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피아니스트

김재원,첼리스트 장우리가 협연한다.

이밖에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세계 3대 국제 음악

콩쿠르 중 가장 유명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쇼팽의

절친 작곡가 리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2만원(회원 30%)이며, 청소년은 무

료다.(문의 062-613-8235) /정겨울기자jwinter@kjdaily.com

김문경이들려주는 ‘피아노의신,쇼팽’

오늘광주문예회관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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